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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혜망 기자 황우생（黄宇生）대만보도]2013년 11월 23일, 6000여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대남(台南) 시청 앞  서라아광장（西拉雅广场）에서 단체 련공을 하고, ‘파룬따파가 널리 전하여 불광이 널리 비추다’란 인각으로 멋진 글자와 도형을 펼쳐 보여 민중을 감동시켰다.


 대만 파룬따파학회 부 이사장 황춘매(黄春梅)여사는 2000년부터 대만 파룬궁수련생들은 매년마다 인각을 새겨 왔으며, 지금 파룬궁 수련생수가 세계적으로 대륙을 제외하고는 대만에 제일 많은데 사람들은 수련을 통해 신체건강과 도덕의 승화를 얻었고,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배자도형 디자인을 담당한 오청상(吴清祥)씨는 파룬궁 수련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얻었으며 삶에 대한 곤혹을 버리게 되어서 파룬따파의 은혜에 매우 감격한다고 했다. 그는 파룬따파는 이미 전세계 100여개의 나라에 전파되었으며, 보편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원(广远)생화학과학기술유한회사 책임자인 황남영(黄南荣)씨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인각을 관람하면서 “파룬궁수련생들은 술도 도박도 음란한 짓도 안하고, 명예를 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오로지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이 지극히 떨어진 현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더욱 수요 됩니다. 파룬궁은 중국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파룬궁은 사회에 많은 공헌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고향이 사천인 대륙의 새 신부 장 여사(가명)는 오늘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를 감수하려고 광장으로 왔는데 참 마음의 충격이 컸다고 말하였다. 그는 예전에는 중국대륙의 매체에서 보도하는 비방하는 기사만 알았는데 , 남편의 여동생이 큰 병에 걸린 후 파룬궁을 수련하고 건강을 되찾게 된 것을 보면서 중공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파룬궁의 설법 비디오를 본 후 파룬궁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신이 섰다고 했다. 그는 고향의 동포들과 비기면 자신은 행운이라고 했다.


대남시의원 리문정（李文正）은 파룬궁수련생들의 성대한 련공장면에 매우 감격했다. 그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파룬궁 단체는 세계적으로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남시정부와 시의회는 전적으로 파룬궁을 지지합니다. 중공의 수련단체에 대한 박해는 세계 각국의 질책을 받게 되며 천벌(天谴)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고문연시(演示)：벽에 찧기








演示：撞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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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왕] 길림성 연변의 조선족 로인 리긔옥（李琪玉, 66세）은 수술을 아홉 번이나 했고, 척추 뼈 2개를 잘은 장애인이다. 의사도 남은 인생은 누워서 지내야 하며 밥마저 자리에 누워서 먹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 새로운 삶을 가져왔다. 그때로부터 한 알의 약도 안 먹고 누워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힘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이 로인은 대법수련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렸다는 리유로 중공당국인원에게 여러 차례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1.룡정시 룡문파출소에서 받은 잔혹한 박해


 


2007년 1월 11일, 연변주의 3명 대법제자 박광훈(朴光勋)，리홍원 (李洪圆)，신학선(申学善)은 농촌에 가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도중에  납치 되어 룡정시 룡문파출소에서 고문을 받았다.  하루 밤 사이에 박광훈은 뼈가 여러 곳이 부러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다. 12일 아침 조선족 로인 리긔옥은 신학선의 집에서 납치당하여 경찰들의 심한 폭행으로 정신까지 잃었다. 그리고 갈비뼈와 발가락뼈가 부러지고 경련(抽筋)을 일으켰지만 인간성이 없는 악당 경찰들은 로인의 머리를 잡고 몇 번이나 벽에다 찧어 머리가 심하게 부었다. 화장실로 가겠다고 하자 악경들은 “소변을 누면 소변을 마이고 대변을 누면 대변을 먹어라”고 하였다. 악경은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장기를 떼 내겠다.” “왜 죽지 않는가? 죽으라, 니가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 내렸다.”고 을러댔다. 그중 안경 쓴 여위고 긴 얼굴에 보통 키를 가진  30~40대인 악경과 작은 키에 피부가 검고 얼굴이 긴 악경이 로인의 얼굴, 발, 갈비뼈를 마구 밟으면서 지독하게 때렸다.


제일 엄중한 것은 로인을 수갑으로 경비실 난방관(暖气管)에 채워놓고 3명의 당직인 경찰들이 잠자고 있을 때 로인에게 갑자기 전기충격을 가했다. 전류량은 매우컸다. 당시 악인들이 로인을 화장실에 보내지 않아 바지에 싼 소변이 시달림 중에서 머리에까지  묻었다. 로인은 전류충격으로 39곳이 혈관이 터졌다. 로인은 너무나 아파서 “어디에서 온 전기야?”고 비명을 질렀다. 이때 지키고 있던 경찰이 비명소리에 놀라 깨여나 달려가 스위치를 꺼서야 로인의 생명이 유지되었다. 전기를 방전한 악독한 경찰은 당직실에 있지 않고 다른 한 방에 있었다. 전원 소켓트는 당직실 서쪽 벽 중간의 비닐 장판 밑에 있었는데, 난방관을 거쳐 전기를 통하게 했다. 난방관에  묶인 로인은 방비가 없이 큰 전기충격을 받고서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피할 수도 없게 되였으니 그 후과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후에 리긔옥 로인은 박해를 받아 걸을 수도 없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질 때 악독한 경찰은 로인을 친척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거짓말로 속여 병원으로 보냈다. 악도들은 차 위에서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차바퀴가 달린 들것으로 로인을 한 수술실 같은 방에 밀어 넣었다. 로인은 침대에서 굴러 내려오며 “나는 파룬궁을 수련한다. 경찰이 나의 갈비뼈를 때려 끊어 버렀다……”라고 외쳤다. 그 후 4명의 경찰이 와서 로인을 들어다가 병원에서 대략 20~30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는 두 개의 경찰차(面包车) 중간의 땅 위에 내려놓았다. 한 악독한 경찰이 “빨리 그를 누르시오.”라고 외쳤다. 로인이 눈을 뜨고 보니 한  경찰이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생명위험을 느끼게 된 로인은 “공안에서 파룬궁 제자에게 주사를 놓아 식물인으로 만들고, 박해하여 죽이고, 내장까지 적출 하는 겄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주사를 안 맞을 테다. 너희들이 주사를 놓기만 하면 친척집으로 가지 않고, 주사기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차에 오르지 않겠다.”고 외쳤다. 후에 로인은 지혜롭게 경찰의 눈 밑에서 그 사악한 곳을 벗어났다.


 (다음호에 계속)

















